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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

제16회 국무총리배 대한민국 청소년

경진대회도
ㅏ
ㄹ

KOREA YOUTH CLUB COMPETITION

11월 12일 전북대학교

사)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교육부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전주매일신문전주방송
사)한국청소년동아리

전라북도연맹

사)한국청소년동아리
전주시연맹

▷▶주최: 여성가족부, 전북대학교

▷▶주관: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, 전주매일신문, JTV 전주방송

▷▶후원: 교육부, 여성가족부, 광역시·도지자체및교육청등

▷▶참가대상: 전국 17개시·도초중고교및청소년시설청소년동아리

▷▶참가비: 무료

박근혜 정권 퇴진과 최순실의 엄중
한 처벌을 부르짓는 3,000개의 촛불이
뜨겁게 타올랐다. <관련기사 2면>

지난 5일 오후 5시 전주 오거리광장
에서 열린‘박근혜 퇴진! 제1회 전북
도민총궐기 촛불집회’가 열렸다.
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온 8살의 소

녀부터 백발이 형형한 80대의 노인까
지‘박근혜 퇴진’을 적은 붉은 피켓
을 들고 한마음으로 박근혜의 하야를
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.
이번 집회에는 각분야 시민단체와

도민들로 구성된 전북비상시국회와
전북대·전주교대·전주대 총학생회
를 중심으로 진행됐다.

집회의 시작은 도내의 국악 전문인
들이 나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꼬
는 판소리‘그네가’를 소리쳐 불렀다.
도민들은‘그네가’의 중간중간 마다

힘껏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했다.
친구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김

은혜(15·서신중)양은“어린 우리의
눈으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
을 하는게 보인다”며“박근혜 대통
령이 더 이상 못난 모습을 보이지 말
고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였으면
좋겠다”고 말했다.
평화동에서 지업사를 운영하는 송

진택(51)씨는“호남의 지지율이 0%가
나왔다. 대통령이라는 한지역에서 0%

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끝가지
물러나지 않고 욕심부리는 모습에 아
연실색했다”며 분노를 전했다.
날이 어두어지자 도민들은 촛불을

들고 오거리광장에서 풍남문광장까지
행진을 진행했다.
행진이 시작되자 근처에서 업무를

보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.
경적시위와 버스 정권퇴진 피켓 부

착 등 이번사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
를 높이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기사들
은 경적을 올리며 나아가는 도민들을
열렬히 응원했다.
차로 이동하던 시민들 역시 창문을

내리고 엄지손을 치켜들며 시위대와
하나된 모습을 보였다.
풍남문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은

밤 늦게까지‘박근혜는 퇴진하라’,
‘새누리당 해체하라’등의 구호를 외
치며 촛불을 높게 쳐들었다.
한편, 전북도민들은 19일 2차 전북

도민총궐기를 통해 박근혜 퇴진운동
을 계속할 예정이다. /김민근 기자

“박근혜 퇴진·최순실 처벌·새누리 해체”
“이것이나라인가?”… 성난 민심, 질서유지하며 밤늦게까지 도심 촛불 행진

내년바다의날은군산서

전북도가‘2017 바다의 날 기념식’
을 유치했다.
지난 4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

이날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을 군산
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.
이에 바다의 날 기념식은‘해양르네

상스 구현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년
5월31일 군산(새만금)에서 열리게 된
다.
기념식과 함께 새만금컵 국제요트대

회와 한국어업기술학회 춘계 심포지
엄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지게 된다.
바다의 날은 바다와 해양산업의 중

요성을 널리 알려 해양 사상을 고취
하고,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현 주소

와 미래 전망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
1996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.
그동안 전북에서는 개최된 적이 없

었다.
도 관계자는“제22회 바다의 날 기

념식 개최를 계기로 해양수산인들의
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반영하
는 등 미래산업인 해양산업이 한 단
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
다. /뉴시스

1. 지난 5일 밤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열린‘박근혜 퇴진 전북도민총궐
기’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
고 행진을 하고 있다.

2. 같은 날 촛불 행진에 앞서 도민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
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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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오거리광장서‘도민총궐기’집회열려

늦은밤까지질서유지하며풍남문까지행진

시민들‘정권퇴진’등구호외치며촛불높게들어

전북현대, K리그 2위에그쳐

전북현대가 아쉽게도 FC서울을 이
기지 못해 K리그 2위에 그쳤다.
전북현대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

래식 2016 최종 38라운드에서 후반에
터진 FC서울의 박주영의 결승골로 인
해 1-0으로 패배했다.
전북은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심판

매수에 따른 징계로 승점 9가 삭감된
탓에 개막 33경기 무패행진의 기록을
세우고도 마지막에 웃지 못했다.
전북현대는 아시아축구연맹(AFC)

챔피언스리그를 통해 올 시즌 무관의
아쉬움을 덜어야 한다. 19일과 26일
전북은 알아인(아랍에미리트)과 챔피
언스리그 결승을 치른다.
이날 3만3706명이 전주월드컵경기장

에 찾아 전북은 창단 처음으로 시즌
40만 관중(43만1912명) 돌파를 기록했
지만 안방에서 서울의 우승 잔치를
지켜봐야 했다. /김민근 기자

도, 기념식유치…내년 5월 31일열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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